
2011，12，4

착될략 i교회
호L-，

L

￦

한뺀

닙

-.-‘H
-::IJ

풀좋옹표촌홈

제1691호

/챔o

爾 릎똘 융 文I :파’I
‘， l\I1adicaid Accepted
503 S Broadway #250

Yo띠ζers NY 10705
(914) 376-4033

려사 휴대폰
국내 무제한，한국5시간
월40$ (세금포함)

백 환으l윷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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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너희는 주님의 갈올 마련하여라"
(마르코 1，1 - 8)

εhurch홉 .CoKor앙굶n

주암 신부 :남 시몬(해근)

부주임신부 :이 안드레아(환규)

콘당 수녀 :김 소파 아(마라이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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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화 시간표

주일 미사 :오전 8시 11시(본미사)，12시 30분(학생미사)
평일 미사 :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
고백 성사 :주일 11시 미사 전.후

주일 학교 :주일 오전 11시
한글 학교 :주얼 오전 10시
예비자교리: 주일 오전 9시 30분
병자봉성체:매월 첫 금요얼

유아 영세 :매월 둘째 토요일(한달전 선청)

3663 White Plains Road Bronx，NY 10467
사무질 :(718) 231-2414 수녀님 :(914) 265-0117

자 :(914) 707-3182 Fax: (718) 405-0053

Landing
모게지| 마도 민 선이 꾀정 저므

사업|。듀달흘려장 :(7깨)4kF빼
@ 묵부 NJ :' (201) 840-1123
@ 중부 NJ : (732) 548-4848

김 진상 (민센트)

렴퓨터 출향수리 |윌|혹피|요~ I빼!마로21 여바 시돼빠 i
감시카메라/인터넷 1-0‘ 10 를 IL.:-I II를i L.:0' L.:O매 !
전화설1t1l수~I I 매주 일요일(주일)은쉽니다 | 좋聽짧짧강짧 PM

O! 홍석(~t도요할) 1(~~~~__~~aQ~ACc?n~~~r~: \ I 일 9:00 AM -2:00 PM(~91) 336-2522 I짧깨짧6)줬경형넓15 St ) |1짧魔:‘ι짧찜뼈용W 끄짧l

.센츄럴 헤어살홍|김 영관회 계사무소 l뉴욕정벼 (브롱스)
(구 브홍스소망이발관)，.개인/법인세무보고

4 남，여 이발 및 미용 |연 회사설렵 사업허
7/47센츄렬확 (100 번도로) I 공증，번염 종업원장해

(914)수~~125~0747' /(718)961 간4024(2)

김 휠 콩입 회껴l샤，
Young&Jullan，LLC

150-05 ↓ 노던 (1507}))
2Fl (플러성)
(718)888-1217

햄뚫뚫훌야뽑활뚫훌녕흩웰훌훌IFirstAmerican
-.l부동산매매에서
I대출.까지주택상가
;체)정영오 루가

201-461-9999
917-232-8890

2801 Webster
295-3252(718)



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， 영광은 유리 땅에 머물리라.@

2.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i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.

진설이 땅에서 돋아나고，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.@

3. 주님이 복을 베푸시아，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. 정의가 그분

앞을 걸어가고，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.(j)

째2주알

n 저12독서 (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)

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(3，8-14)
8 사-랑하는 여러분，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주님께는

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. 9 어떤 이뜰은

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

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. 아무도 멸망

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.

to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

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뜰은 불에 티- 스러지며， 땅-과

그 안-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.것입니다

1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

하겠습니까?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， 12 하느님의 t

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확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

그닐-이오면 하늪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

버렬 것입니다. 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안약에 따라， 의로움이

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

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，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

있으나，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

있도록 애쓰십시오

주님의 1괄씀입니다.@ 하느님， 감사합니다.

n 입 당-송 (이시-30，l9.30 )
보라，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

주님의 우렁친- 꼭소떠를 뜰고，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.

<대영굉-송 없음>

‘

g 제1독서 (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.)

아사-야서의 말씀입나다 (40，1-5，9-1 1)
l 위로하여려， 위로하여라， 나의 백성을 - 너회의 하느님께서

날씀하신다 -2 예루살렘에게 다청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

기긴-이끔니-고 렷값이 치러졌으며，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

주년 손에서 겁-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

3 한 소리가 외친다 “너희는 굉-야에주님의 길을 닦아라. 우리

하느님을 위하여 시-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. 4 골짜기는 모두

메워지고 산괴-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」은평지가 되고

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. 5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나 모든

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.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"

}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， 높은 산-으로 올라가리 기쁜 소식을

전하는 에루살렘이， 너의 목소리룹 한껏 높여리 뚜려워 말고

소리를 높여리 유디-익 성읍둡에케 “너희의 하느념께서 여기에

계시다" 하고 말하여라. 10 보라，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

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. 보라， 그분의 상급이

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

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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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딩-신의

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떠， 젖 (루카 3，4.6)
@ 알렐루야.

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. 그분의

모든 사람이 하느 넘의 구원을 보리 리

n 복음 환호송
이끄신다

주님의 말씀입니다.@ 하느님， 감사합니다.

~.:-:갱:

길을 곧게 내어라.

g 복 음 " (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.)

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(1，l -8)

l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.

O

n 화답송 (시펀 85(84)，9'1L C 과 10.11-12.l3-14( j)8 ))
@ 주님， 저희에게 자애와 구원을 베푸소서.

1.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. 당신 백성， 당신께 충실한

이에게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. 그분을 경외하는



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“보라，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

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2’3 “광야에서 외치논 이의소리.

‘너희는 주님의 깊을 마펀하여라. 그분의 길플 곧게 내어라”’

하고 기록된 대로，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끼죄의 용서

콜 위힌 회개의 세례블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빙�

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띤들이 모두 그에게 나이(가，자기 죄뜰 고백

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

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， 떼뚜기와

뜰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. “나보다 더 콘

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. 나는 l 폼을 굽혀 그분의 신발

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치- 없디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늘

주었지만， 그분께서는 너희에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"

주님의 빌-씀엽니다. 뺑 그라스도님， 찬미합니다.

<-<，1경>

n 영성 체송 (비-룩5，5; 4，36)
예루살렘이， 언이나 늪은 곳에 서서，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

기쁨을 비라]~-이�네.

전 원1:

미사해셜 제 l독서
-뉴-

12/ 4 8시 주일학교 -z「o근1하~Jl1 ...
...

11시 이 상식 김 형난
-‘

12/11 8시 김 철중 김 부균 ...
11시 최 일환 양 맹싱-

2독서 신자기도

J학교 "lζ-이E동~jjz ←

이경 이 영자

켜。스「김 미수

점넘- 최 금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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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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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
('상

복 사 : 김 성준 & 략 치성 염 :;:언& 김크리스티나
흉펀자 : 주일학교&민중기 기-족 디"씌�추;최고남&최충규 가족

헌금봉사 : 바다의 별 Pr 디�유푸:싱�지의옥좌 Pr
운전봉사 조 영미 디�유주:김 승우

본당 밴 운행시긴 Yonkers 노인 아파 4츠 앉 (1호차-9 : 00 출발)
Grand Concourse (옛성당 건너 lil)~):00 출발

주간미사 선정이?|운들
양발바라 생신축하(생미사):덴감 CI1Jlj- :，:[효상]가족봉헌

양발바라(생미사):양다니앨 l냉세’|가족봉헌
자녀플을 위한(생미사):박디 1·1‘?’II깅룡J，박아네스 봉-헌

아버님(연미사):이바오로[재웅]가족봉헌

한재용(연미사):한빅토리노[성천]기-족봉헌

윤성출(연비사):한빅토리노[성천]가족봉헌

허스테파노[문호J(연미사):허미자 가족 봉헌

윤멜리디나(연미사) :윤안토니오[굉-석]가족봉힌

성 가

입딩 임 하소서 임마누엘 (성가 93)

봉한 ;요르단 강에서 (성기-481)

성처I :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(성가 177)

파견 :주 하느님 자비로이 (성기-89)

-을훌m흩「뭘흩r 필...~....
.....- .....-....:률i

교화 소식

(1) 대림절 시작

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눈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

내 자신과 주위를 되돌아보고 주님을 맞예할 준비를 합시다

※우리 모두 Christmas Tree(크리스마스트리)를 준비합시다.

(2) 대렴절 피정

이번 주 6일(화)-7일(수)이틀간 이 창항(세바스찬) 신부님을 모시고

저녁8시부터 (8:30분 강의)본당에서 강의가 있습니다

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성탄 준비펀 협-시’다.

(3) 합동 핀-공성사

합동 판공성사를 12월20일(화)저녁7시-10시까지 여러 신부님을

모시고 실시합니다.

※ 성사표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나다.가징�되시는 분은 온 가족이

빠짐없이 성사를 볼수 있도록 성사 표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

(4) 성탄절

@ 전야 대미사 :24일(토)저녁9시 에 있으며 성탄의 신비가 이 미사

중에 모두 이루어집니다. 아기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

축성과 크리스마스 트리점화가 있습니다.

모든 신자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.

@ 세례성사 :24일 저녁8시에 영세식이 있습니다 대부 대모 되시는

분은 미리 대자녀를 만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'

@ 성탄 낮 미사 :25일(주일)낮11시에 있습니다 미사 후 성탄파티와

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 예술제 가 있습니다



(5) 성탄절 제대 꽃 봉헌

성탄 대축일 제대에 꽃을 봉헌하실 분은 제대회장 김 모니카 자매님

이나 사무실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.(화분1개 10불)
(6) 레지오 마리 애 연차 총 친목회

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쪽회가 다음주 11일(주일)11시미사후 친 교실

에서 있습나다

(7) 한글학교 소식

한글학교 학부모 미팅이 다음주 11일(주일)센티-202호실에서
있습니다.학부모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

교장 :이종숙(수산나) 교사 :최금연(엔그리-시아)，진경란(모니카)

윤현숙(논나)，김종철(사도요한)，추인숙(가타리나)

(8) 빈센시오회 소식

우리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으변 도와 드리고저 합니다

추천 하실 분은 빈센시오회 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람니다

(9) 본당 모임

훌 대건회 월례회의가 오늘(주일)11시미사후 센타 202호실에서
있습니다.대건회원분들의 전원참석을 부틱�드립나다

훌 연령회 모임이 18일(주일)12시 15분 센타 102호 에서 있습니다

• 2012년 떼입미사 구독신천Cl년)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늘(주일)

까지 성물 부 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옐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 (5%는 빈센트회에 돌아옴) 하여 어려운 이웃을

도움시다.상품권은 추바오로[성태] 형제넘 또는 김카타리나 [신자]

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

훌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합시다.’미사 참여시 복장을 단정히 합시다.

* 이번달(1-2월)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중부 웨체스더 구역입니다

다음달 (1월딜~)은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.

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우리들의 정성

”주일헌금 :$ 2，188.00
교 무 금 :$ 3，390.00
김여경(완) 안장흰:(완)

김관희(완) 신흥원(완)

박효순(완) 이덕성(완)

교육헌금 :$ 1，910.84
최고남(왼:) 윤용태(완) 신대철(I1)

박종문 11-4) 송계원(완) 김동현(완)

추인숙(완) 서진협(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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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자이머스 치매 (Alzheimer ’s dementia)
요즘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.

치매라고하면 뇌의 기능저하가 와서 인지와 정서를 무능하게 만드는 장

애이다.따라서 무슨 생각이나 의사결정， 기억력에 장애가 오고，나아가서

는 행동，성격，그리고 대인관계에 장애까지 일으킨다. 치매는 무슨 신체

적 질환이나， 뇌에 손상이 생겼을 때 오기도 하는데 뚜렷한 병리형상이

없이 오는 치매를 알자이머스 치매라고 한다. 알자이머스 치매는 드물게

는 50세 전에도 올 수 있지만，주로 노년에 오고， 75세가 넘으면 발생확

률이 높아진다. 알자이머스 치매에는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

없기 때문에 서서히 악화될 뿐이다. 무슨 약，치료，또는 치매 방지방

법이 여기저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상태를 좀 서서히 진행시킨다는 보고

는 있지만， 아직은 그 어떤 것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.긍정

적인 사고，신앙생활， 규칙적인 운동 등 이 치매가 오는 것을 늦추거나，

이미 발생했으면 서서히 진행시킨다고 한다.예전에 내가 노인 환자들을

치료할 때 할아버지 한분이 치매에 걸린 82세 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•다.할아버지는 럽지도 않은 날인데 얼굴에서 땀을 연상 닦아내는 모습이

몹시 지처 보였고，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마구 욕을 퍼붓고 있었다.나

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분도 예전에는 의욕도 있었고，누구를 자랑도

했을 터인데'"하는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도 하느님의

돗인가? 하면서 치매에는 불가항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. 할아버지

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아주 조용하고， 살림만 하던 분인데 지난 몇 년

전부터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성격이 사나워졌다고 한다. 이제는 입에서

나오는 소리가 다 욕이고，대소변도 아무데서나 본다고 하신다.자녀들은

어머니를 양노원에 보내자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불쌍해서 치-마그럴 수

가 없다고 하시면서 무슨 약이 없느냐고 애원을 하신다.할머니보다도 할

아버지가 어찌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...사실 치매는 본인보다 주위사람， 물

론 치매에 걸린 사람을 보살펴야하는 가족이 더 힘들다. 본인은 자기의

상태를 파악할 지능이 이미 상실되여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잘 느끼지 못

한다.치매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. 옹 가족이 함께 겪

어 나아가야만 되는 큰 과제이다. 따라서 집안에 누군가 치매에 걸리면

본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，나아가서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두 함께

힘을 모아야만 된다.누구 한사람이 질머질수있는 문제도 아니고，그리고

감정이 앞서면 본안이나， 가족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.그리고

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도

가족에 게 미리 해 두면 좋을 것 같다. 우 몽은


